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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교향시 민주

김대성은말한다. 망월동에서본묘

비문 민주주의의신새벽으로부활하

여라 에서작품의영감을얻었다. 진

정한민주주의의새벽이시작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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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멜로디인듯낯선멜로디인듯일련의선율

이흐르기시작한다. 어떤물체가안개속으로어렴

풋하게보이는풍경이다.대칭의음들이서로를휘감

아짓이긴다. 음들의교접이괴기스럽다. 국악장단

으로치면음양의균열이심하다. 이른바 물리는장

단 , 물리는선율 ,허튼선율이다.선명하지못한선

율들이드러내는것은불안,초조,압박의감정이다.

아니분노의감정이다. 혹은슬픔의감정이다. 파동

들이알갱이로바뀌어내머리를친다. 아니어쩌면

윌리암텔의활이아들의머리에올려놓은사과를겨

냥하고 있는 풍경이다.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은 서

사, 협화를훼방하는불명확한시퀀스의파동, 전체

서사의 내드름이이러하니긴장하지않을수없다.

움츠린소릿길을한참지나서야낯익은선율하나가

잡힌다. 사랑도명예도이름도남김없이 ,임을위한

행진곡이다. 손에 잡힌 시퀀스를 따라잡는다. 이내

선율들이흩어졌다모으기를반복한다.이야기가급

박해진다. 말발굽소리같기도하고군화소리같기

도한탁음들이배치된다.탁탁내딛는소리, 밀리거

나 도망가는 분주한 소리,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와

충장로의샛길들이보이기시작한다.호흡을따라가

지못할만큼벅차게끌어올린정점에서음악이일시

정지한다. 적막이 흐른다. 활대를 최대한 잡아당겨

화살을쏜바로그순간이다. 날아가는화살이적중

할곳은어디인가? 고도의긴장감이흐르는데플루

트(초연에는대금이쓰였다)의성음이흐른다.오케

스트라의장엄도수백명합창도정적후의단선율에

는 비하지 못한다. 굉음보다는 적막이, 연설보다는

말없음이주목을이끌듯, 미세한선율이오히려전

체음악을압도한다. 사과를인아들이살아난것일

까?비로소음들이안정을찾기시작한다.얼핏스치

는 선율, 민요 파랑새가 머리를 내밀다 사라진다.

아니시퀀스에포획된다.후반부,음들이안정될수록

이야기가많아지는것은전체서사에자신감이생겼

다는 뜻이다. 박진감 넘치는 선율과 리듬이 한곳을

지향한다. 작곡가김대성은말한다. 빼앗기고싶지

않은 아름다운 민주의 새벽을 노래하고 싶었다고.

내방식으로말하면공명(共鳴)이다.가락을흩뜨렸

던(散) 것은이울림(調)에이르기위한여정, 항쟁

이후불혹에이르렀던알아차림이었던모양이다.

황호준,윤이상의 광주에서김대성의 민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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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곡,김대성의교성곡 민주를내나름대로한장

의캔버스에그려봤다.초연이후, 합창을뺀관현악

을위한곡으로편곡되어자주연주된곡이다. 광주

시향의초연부터다양한연주들이있지만,독일바이

에른방송교향악단연주를참고하니소릿길이보다

선명하다.가사없는편이상상의폭을더넓혀준다.

김대성은말한다. 김남주시인의시 아직끝나지않

았다오월의싸움은 등을비롯해망월동에서본묘

비문 민주주의의신새벽으로부활하여라에서작품

의영감을얻었다.진정한민주주의의새벽이시작되

기를간절히염원하는마음으로이곡을썼다. 합창

곡에는 달이여피묻은오월의달이여 , 열두겹포

근히즈려밟고오소서 등의노랫말이등장한다. 민

주주의신새벽으로부활하여라로맺는다. 임을위

한행진곡을대상으로한번안곡(飜案曲)이기도하

다.끄집어내다가미끄러지고가지런히하다가흐트

러뜨리며반복변주하는구절이 사랑도명예도이름

도남김없이다.또이렇게말한다. 망월동묘지에서

펑펑통곡도했다. 그러나나에게다가오는것은부

끄러움과능력의부족함에대한자각이었다.이곡을

쓰는내내난망자와산자들의원한과분노를담아내

고자했다. 그들의원혼을부르고그들의아픔을산

자들앞에다시깨어나게하고싶었다. 관현악곡이

긴하지만사실상의진혼음악이자씻김음악이라는

고백이다. 당시광주문화재단위촉곡으로김대성뿐

아니라황호준의곡도초연되었다.기회가되면다시

풀어쓰겠지만,김대성곡의특성을말하기위해견주

어본다.황호준의곡이서정적이라면김대성의곡은

서사적이다. 황호준의곡이조선백자라면김대성의

곡은분청사기에가깝다.맨흙의질감이그대로살아

있다.거칠고투박하다. 거친빗자루로쓸어내린귀

얄의문양을닮았다. 덤벙담갔다가꺼낸안료를닮

았다. 황호준의곡이백색저고리치마, 남도의씻김

굿을닮았다면김대성의곡은강신무의타살군웅굿

을닮았다. 1981년윤이상의 광주여영원히의질감

에가깝다.날선작두에올라탄황해도무당의몸짓

이 윤이상의 곡들을 에워싼 풍경이란 점에서 그렇

다.삼라만상산천초목들고일어나두주먹불끈쥐

고포효하는음들의직조들,낱개의음들이날카로운

파동으로흩트려보듬어비로소한폭의모시옷감을

직조한다. 5 18민중항쟁44주년을맞아김대성의곡

민주를다시듣기하며떠오르는감상들이대개이

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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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쓰기위해김대성의곡들을두서없이여

러편들었다. 바이올린, 피아노, 가야금, 대금, 양

악기와국악기를넘나든다.

그중<생황협주곡>이인상적이다. 김대성은 나

의자화상과같은곡으로꿈과현실의갈등그리고

봉황의 날갯짓 이라고 했다. 피아노 반주는 마치

판소리의 소리북과 같다. 가야금은 술대로

내리치는 거문고 같다. 술대를 품은

가야금,북채를쥔피아노,여러카피

가내머리를휘젓는다.시나

위로 치면 서로의

악기들

에애드리브를주는격이다.생황의찢어질듯한굉

음들이지나간자리를또다른음들이안착한다.봉

황은 끊임없이 날아오르고 솟아오르기를 반복한

다.관현악곡 민주 가또한그러하다.내드름을끊

임없이 반복하지만 차마 제대로 날아오르지 못하

는풍경, 불협화음들이드러내는것은작곡가의어

떤 두려움, 상실과 좌절이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

도남김없이산화했던오월영령들을차마끄집어

내지못하는풍경이다.그래서음들은끊임없이뭉

개지고흩어진다.가지런하지못한내드름의선율

을중반에도입된휴지지점을지나서야알아차릴

수있다. 광주의오월을오역하지않기위해, 왜곡

하지않기위해끊임없이미끄러지고비틀어지

고 넘어지고 일어섰던 것, 허튼 풍경으로 시작

하는 이유가여기에있다.

아들의머리위에놓은사과를쏘아야하는윌리암

텔의운명같은것, 바들바들떨리는손과굳은오

금을간신히굽히는굴신, 긴장,관현악곡 민주 의

전반적인풍경을나는그리읽었다.연주중간의휴

지와적막이내게는백미같은것이었다.곡의후반

부는선율들이비로소자신감을얻는다.장엄하고

당차게시퀀스를변주한다.사랑도명예도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를 약속하

기에이른다.얼핏비친민요 파랑새 선율이뇌리

를떠나지않는다.우연한삽입이아니라는생각때

문이다. 김대성이한국작곡가중누구보다열심히

곡을쓰고민요를채집하며현장을답사한다는점

때문일까. 관현악곡 민주 는광주와남도의

리토르넬르로시작하였다. 김대성의 포지션

과 지향을 보니 민주

의재영토화가보인다.역사를거슬러올라동학으

로, 백제로, 아니 그 이전의 마한으로 재영토화를

시도하는이미저리,김대성에게주문하고싶다.이

제남도의마음을직조해보라.거슬러올라마한의

마음을그려보라.청룡갑진년광주민중항쟁 44주

년, 다시듣기한곡 민주 의시퀀스가또다른리

토르넬로를 변주하게 될 날을 기다린다. 윤

이상이후참좋은작곡가를우리곁

에두게되어기쁘다.

남도인문학팁 작곡가김대성에게거는기대


